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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쟁과 대화를 가르는 기준은 '이해'이다. 타인과 자신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존재해야 상호작용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진다. (가)와 (나) 모두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각기 '동정심'과 '대화 역량'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서술하지만, 그 핵심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있다. (가)에서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정심을 제시한다. (나)는 평화의 실현을 위한 해결책으로 대화를 제시하며,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결국 두 제시문 모두 인간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를 선택한다.

  (다)의 어린아이와 시골 사람 모두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타인에게 분노한다. 이들은 타인의 

상황이 자신과 같을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대화를 진행하며, 따라서 서로의 의견이 다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름을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두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타인이 자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며, 이는 

타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타인의 이해를 도우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대화는 생산적이기 쉽다. 상호 간의 완벽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다름을 이해하는 

결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타인과의 다름을 인정하는 역량은 사회적 생존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역량이 없다면, 개인은 

자신과 동일한 의견을 지닌 타인만을 수용할 것이다. 또한, 타인 중 의견이 같은 사람과만 대화하는 

폐쇄적 집단을 형성하기 때문에, 편향적인 정보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확증 편향은 인간이 

변화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며, 개인의 생각에서 벗어난 사고가 불가능하기에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반면, 타인과의 다름을 수용하는 개인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견을 교환한다. 따라서 편향적인 정보가 

아니라 다양한 정보 속에서 판단을 내린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현 사회는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대두되며, 다름을 인정하는 풍토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다. 수많은 타인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는 앞으로도 더욱 강조될 것이다.


